
 

'배리어프리' 부산시 장노년 일자리지원센터, 장애인과 갈맷길 걷
기

청각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등

전원 갈맷길 코스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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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노년 일자리지원센터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물리적인 장애물을 없애는 ‘배리어프리’ 트래킹 캠

페인을 진행했다.

부산시 장노년 일자리지원센터가 지난 16일 장애인들과 함께 ‘배리어프리 트래킹 캠페인 함께’를 진행해 갈맷길을

걸었다. 부산시 장노년 일자리지원센터 제공

부산 장노년 일자리지원센터는 지난 16일 ‘배리어프리 트래킹 캠페인 함께’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캠

페인은 트래킹을 통해 장애를 이해하고 소통한다는 취지로 시작됐으며, 한국농아인협의회 부산수영구지회의

청각장애인 33명과 성인 정신장애인 11명이 참석했다. 트래킹은 부산 갈맷길 6-4코스(도시철도 3호선 구포역

~금정산성 동문) 11.3㎞에 이른다. 캠페인에 참여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완주에 성공했다. 트래킹 참여자

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친목을 할 수 있어 좋았다”, “동행하는 사람이 많아 안전하고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달 31일 30명의 청각장애인과 ‘함께 산복도로 달빛 걷기’ 행사도 진행했다. 센터는 주택도시

보증공사(HUG)와 사회적 기업인 ㈜부산의 아름다운길과 함께 신중년 일자리 창출과 도시재생 지역 관광자원

화를 위해 신중년 트래킹 가이드 창출 사업을 진행 중이다. HUG가 예산을 지원하고 시 장노년 일자리지원센

터가 사업을 총괄하며, ㈜부산의 아름다운길과 협업해 신중년 트래킹 가이드를 양성한다.

변재우 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장은 “부산의 갈맷길을 활용한 트래킹 프로그램으로 신중년의 일자리를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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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장애인과 함께 소통하고 이해하는 자리를 만드는 취지였다”며 “장애인과 비장

애인의 사회적 장벽이 사라지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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